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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수출 확대 방안

1. K-Food 수출 현황

1.1. K-Food 수출의 중요성

o 국정 과제의 하나로 중요해진 K-Food 수출

¡ K-Food는 한국의 농식품(신선 및 가공)을 의미하며, 정부는 K-Food에 농산업·

스마트팜·농기자재·반려동물식품 등을 더한 개념인 ‘K-Food+’ 개념을 도입해 수

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K-Food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 농식품 수출은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무한한 성장 기회를 가지게 되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과잉 물량의 해외 격리에 따른 가격 안

정화 효과로 농가 소득지지 효과를 보인다.

－ K-Food 수출은 국제규범과 식품 안전 규제를 따라야 하고 외국 소비자들의 까다로

운 입맛에 맞추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1.2. K-Food 수출 현황 

o 한류 인기에 따른 가공식품의 수출 급증에 힘입어 2024년 우리나라 농림축산식

품 수출액이 98.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15년 61억 달러에서 2024년 98.3억 달러로 

연평균 5.4% 증가하였으며, 가공식품의 비중도 2015년 83.0%에서 2024년 

84.8%로 1.3%p 증가하였다. 

－ 2024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다. 신선은 채소류, 인삼류 등이 

전년 대비 감소이나 김치, 육류 등이 증가하였다.

－ 가공은 한류 인기를 토대로 라면, 과자류, 소스류 등이 고루 증가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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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2015~2024)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5a)

¡ 수산 식품도 2024년 30.3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여 전체 농림축산식품과 수산

식품의 수출합계는 128.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o 신선 및 가공 부문 품목별 수출금액 현황 (2021~2024)

¡ 2024년 기준 신선 농축산물 부문에서 과실류가 385백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

출되었고, 채소류 264백만 달러, 인삼류 249백만 달러, 김치 164백만 달러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선 농축산물 부문에서 가장 수출실적이 많이 증가한 부류

는 곡류로 2021년 54백만 달러에서 2024년 95백만 달러로 연평균 20.0% 증가하였

고, 가금육류가 68백만 달러에서 99백만 달러로 13.3% 증가하여 그 뒤를 이었다.

－ 반면 동 기간 동안 화훼류는 17백만 달러에서 6백만 달러로 연평균 29.5% 감소

하였고, 산림부산물은 227백만 달러에서 158백만 달러로 연평균 11.4% 감소, 

채소류가 326백만 달러에서 264백만 달러로 연평균 6.9% 감소하였다.

¡ 2024년 가공식품 부문에서 면류가 1,488백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연

초류가 1,119백만 달러, 과자류가 770백만 달러, 음료가 663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수출이 많이 증가한 품목은 면류

로 2021년 891백만 달러에서 2024년 1,488백만 달러로 연평균 18.3% 증가하

였고, 음료가 485백만 달러에서 663백만 달러로 연평균 10.9% 증가하였다. 

－ 반면 동 기간 동안 낙농품이 171백만 달러에서 155백만 달러로 연평균 3.2%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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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과실류 409 391 386 385 -2.0%

채소류 326 294 293 264 -6.9%

인삼류 267 270 260 249 -2.3%

김치 160 141 156 164 0.8%

산림부산물 227 248 154 158 -11.4%

가금육류 68 103 92 99 13.3%

곡류 54 54 64 95 20.0%

돼지고기 30 27 36 41 10.9%

버섯류 45 38 36 37 -6.3%

화훼류 17 12 9 6 -29.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연도

표 1-2. 가공식품 품목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연도

o 주요 품목별 수출 상위 품목 변화 추이

¡ 2024년 품목별 수출 상위품목에는 라면이 1,248백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하며 전

년 대비 31.1% 증가하였고, 연초류 1,119백만 달러(11.0% 증가), 음료 663백만 

달러(15.9% 증가), 커피 조제품 335백만 달러(2.8% 증가), 인삼류 249백만 달러

(4.4%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도 실적인 9.5억달러를 10개월 만에 초과 

달성하여 연말까지 12.5억달러 수출되었다.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면류 891 978 1,182 1,488 18.3%

연초류 887 931 1,008 1,119 8.1%

과자류 613 622 656 770 7.9%

음료 485 513 572 663 10.9%

소스류 361 357 379 394 3.0%

주류 323 365 365 350 2.7%

목재류 238 259 253 260 3.0%

낙농품 171 173 150 155 -3.2%

`기타 2,989 3,048 2,971 3,13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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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드라마, 영화 등 케이(K)-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라면먹기 챌린지가 유행

하면서 권역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단일품목으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이상 증가하였다.

－ 라면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260.5백만 달러(20.9% 증가), 미국 215.6백만 

달러(70.3% 증가), 네덜란드 91.0백만 달러(50.0% 증가) 등이다.

¡ 신선식품 중 2024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인삼류 249백만, 김치 

164백만 달러(전년 대비 5.1% 증가) 외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닭고기 92백만 달

러, 단일과실조제품 85백만 달러, 딸기 69 백만 달러, 쌀, 69 백만 달러, 유자 

61백만 달러, 배 59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연초류 887 연초류 932 연초류 1,008 라면 1,248

2 라면 674 라면 765 라면 952 연초류 1,119

3 음료 485 음료 513 음료 572 음료 663

4 커피 조제품 315 커피 조제품 330 커피 조제품 326 커피 조제품 335

5 인삼류 267 인삼류 270 인삼류 260 인삼류 249

6 김치 160 설탕 155 설탕 183 곡류 조제품 235

7 설탕 148 반려동물 사료 149 곡류 조제품 174 설탕 183

8 비스킷 134 곡류 조제품 148 김치 156 김치 164

9 곡류 조제품 134 김치 141
반려동물 사

료
150

반려동물 사
료

161

10 조제분유 105 비스킷 137 비스킷 140 비스킷 148

11
반려동물 사

료
100 조제분유 106 소주 101 소주 104

12 소주 82 닭고기 99 리큐르 92 리큐르 9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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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추이 (2021~2024)

¡ 농식품 중 2021년 대비 2024년 수출 실적 증가율은 라면(85.0%)이 가장 높고, 

곡류 조제품(75.4%), 반려동물 사료(61.0%), 음료(36.7%) 순이다.

¡ 수산식품 중에서 1위 수출품목인 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997

백만 달러이며, 참치는 전년 대비 4.7% 늘어난 589백만달러 (4.7% 증가)를 

기록했다. 

표 1-4.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증가율 (농식품)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농식품

라면
곡류

조제품
반려동물 

사료
음료 소주 연초류 설탕 비스킷

커피
조제품

수출액 (‘24) 1,248 235 161 663 104 1,119 183 148 335

2021년 대비 
증가율 (%)

85.2 75.4 61.0 36.7 26.8 26.2 23.6 10.4 6.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연도

표 1-5.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증가율 (수산식품)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산식품

김 참치

수출액 (‘24) 997 589

2023년 대비 증가율 
(%)

25.8 4.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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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별 K-Food 수출 현황

o 주요 수출국별 수출 현황

¡ K-Food 수출은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 수출액 1위 국가는 미국 (1,592.9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6.2% 차지), 2위

는 중국(1,511.5백만 달러, 15.4%), 3위는 일본 (1,374백만 달러, 14.0%), 베

트남 (634.9백만 달러, 6.5%), 홍콩 (415.1백만 달러, 4.2%)로 상위 5개국이 

전체의 56.3%를 점유하고 있다. 

－ 지역별 수출을 보면 미국‧중국‧아세안‧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냉동김밥 수출을 주도한 미국,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증가한 중남미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 일본은 엔화가 저평가되면서 수출 확대가 어려우나 나름대로 선방하였고 유럽,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1-6. 주요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 물량 및 금액 (2024)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중량 금액 금액비중(%)

미국 561 1592.5 16.2

중국 634 1511.5 15.4

일본 588 1374.0 14.0

베트남 585 634.9 6.5

홍콩 185 415.1 4.2

대만 139 364.1 3.7

필리핀 290 289.6 2.9

UAE 265 264.9 2.7

인도네시아 252 251.6 2.6

러시아 242 241.9 2.5

계 3741 6940.1 70.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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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Food 수출 정책 개요

¡ 농식품부는 2025년 K-Food+ 140억 수출 (농식품 105억불, 농산업 35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10대 전략 품목 *의 경우 4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 10대 전략 품목 : 딸기,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 음료

¡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은 크게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및 고급화,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표 1-7. 농식품부 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및 고급화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

화

수출보험 확대
공동물류센터, 콜드체인 
확대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위조상품 대응 강화

1. (농식품) 2선 도시 품목 
다양화 신규 거점
2. (농산업) 중점 유망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한류 활용 홍보
온라인 수출 활성화
프리미엄 시장 공략

운영자금 및 시설 현대화
수출바우처
스마트팜 전주기 지원
농산업 분야 전략기술 개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

2. K-Food 수출의 문제점

o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 곤란

¡ 신선농산물은 국내 가격 상승 시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의 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으로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업체 비중은 평균 47.6%로 조사되었다.

－ 또한,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농가의 수출 약속 불이

행을 꼽은 업체는 1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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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가 대비 내수 가격이 높을 경우 농가는 까다로운 품질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

는 수출 농산물 생산 유인이 약해 계약이행이 흔들릴 수 있다. 수출 전문 생산 농

가도 내수 가격 상승 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 반대로 국내 시세 하락기에는 밀어내기식 수출로 단가가 하락하고, 가격이 낮게 형

성되는 비수기에 저품위 수출이 늘어나 수출시장에서 국가 이미지 훼손을 초래한다.

－ 이러한 수출 약속 불이행은 국내 수출업체와 수입국 바이어들 간의 계약이행 

곤란으로 이어져 수출시장에서의 신뢰가 저하로 이어진다.

그림 2-1.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애로경험 여부

        자료 : 박기환 외(2013)

표 2-1. 수출업체의 수출 시 애로사항

(단위: %)

애로사항 비중 (%)

농가의 수출 약속 불이행 13.1

전문적인 수출농가(제조업체) 부족 6.9

고품질 제품 확보 곤란 3.7

재배 작기와 소비시기 미일치 6.6

까다로운 수출 절차 20.3

수출 물류비 상승 15.4

업체간 과당 경쟁 5.4

수출국 정보 미흡 9.7

안정적인 바이어 부족 15.1

정부지원 부족 3.8

계 100.0

자료 : 박기환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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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 전문조직 기능이 미흡

¡ 정부는‘수출통합조직’육성을 통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 관리를 도모했으나, 파

프리카, 버섯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개별 수출업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농가 조

직화 취지와 거리가 있었다.

¡ 선정된 업체도 수출통합조직 인센티브 등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

으로만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 수출통합조직 인센티브 지원 평가에서‘수출실적 증가’가중치가 커서 저품질 대량 

수출을 유발할 소지도 지적되었다. 이에, 수출식적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축

소 등이 필요해 보인다.

¡ 개별업체 보다는 연합조직·수출협의회 중심으로 한 통합조직 지정과 기존 조직

의 내실화 유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규모화된 전문 수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영체가 생산자와의 계약

재배 외에 직접 수출 전용생산기지를 조성해 싱산, 유통, 수출을 계열화하는 유

형의 수출 전문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o 수출  물류비를 대체할 지원 부족

¡ 수출물류비 지원제도는 K-Food 수출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수출업체의 인지

도 이용도, 만족도 등이 가장 높은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폐지되어 이를 대

체할 지원이 부족하다.

－ 정부는 물류비 지원 폐지에 대응하여 대체사업(수출전문조직 역량강화, 신선 물

류체계 확립, K‑Food 글로벌성장 패키지 등)을 개발하고 예산에 확대 반영하였

으나 (‘23년 511억원, ‘24년 585억원) 지원의 효과가 미흡하다.

－ K-Food 글로벌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반 조성, 마케팅 강화, 현지화 지원 세 부분에서 총 32

개 사업메뉴를 마련해 제품개발부터 소비자 체험홍보까지 수출 전 과정을 포괄

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선 농축산물의 경우 보조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이 많으므로 간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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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 다변화 부족

¡ 2024년 기준 K‑Food 수출의 상위 10개국 비중은 70.7%로 수출시장 다변화가 

부족하다.

－ 최근 3년간 미주권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9.01%, EU 8.14%, GCC 3.08%, , 

오세아니아 1.65%이나, 아세안 4.56% 감소, 중화권 0.85%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지만 일부 지역의 집중 현상 해결은 여전히 어려

운 과제로 보이며, 이러한 다변화 부족은 수출의존도가 큰 미국, 중국 등의 통

상관계가 전체 수출에 영향을 주는 취약점이 있다. 

－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 체질 강화를 위한 대체 수출시장 발굴,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시장 등을 주력 시장으로 육성이 필요하다.

표 2-3. 주요 수출 권역별 수출 비중 변화 비교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22~’24)

중화권 23.7 24.3 23.3 -0.85%

아세안 21.3 20.3 19.4 -4.56%

GCC 3.2 3.4 3.4 3.08%

미주권 15.4 16.5 18.3 9.01%

EU 5.9 6.0 6.9 8.14%

오세아니아 3.0 3.0 3.1 1.65%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년도

o 수출 품목의 다양성 부족

¡ K-Food 수출은 주로 가공품과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어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이들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수출 확

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K-Food 수출의 경우 가공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고유

의 특성을 가진 주력 수출 품목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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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농림축산식품 상위 10개 수출품목 중, 신선농산물은 인삼(249백만 달

러), 김치(164백만 달러)뿐 수출 상위 품목 대부분은 가공식품 (라면, 궐련, 음

료, 커피조제품등)에 집중되어 있다.

－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고유의 전략적 수출품목 발굴은 글로벌 K-Food 수출 시

장 점유율 확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에 수출시장 유형별 잠재품목 및 유망 품

목 발굴로 수출시장 확대 전략 마련 필요하다.

o 수출 업체 난립으로 과당 경쟁 현상 발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코트라 등의 정부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수출업체 및 조직 난립으로 과당 경쟁이 만연해지고 있으며, 인터넷 무역 활성

화로 개별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의 직수출 증가로 기존 수출업체와의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o 수출 지원 제도의 효과성 미흡

¡ 정부가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판로개척 지원 등이 

미흡하다.

－ 해외시장 정보도 피상적인 정보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보제공 미흡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현지 기준을 미반영(바코드, 포장, 라벨링 등) 하여 수출

한 결과, 수출품이 수출대상국 식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통관 거부 사례가 발

생하며 현지 소비자 접근성이 낮다.

－ K-Food 수출지원 웹사이트의 정보 적시성, 활용성,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o 수출 밸류체인 단계별 문제점

¡ 밸류체인 상에서 단계별 병목현상이 있다.

－ 생산 단계에서는 농가의 영세성으로 인한 저품질 문제와 협상력 부족이 있으

며, 국내 가격 상승 시 수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물

량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212  제5분과 : 지역단위농업생산 혁신과 K-Food세계화

－ 상품화 단계에서 노후화된 선별장과 작업자들의 수출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선별·

예냉·위생·포장 미흡이 있다.

－ 수출 물류 단계에서의 시설 부족 및 물류비 상승 문제가 있다.

－ 검역 및 통관 단계에서는 잔류농약 검출 혹은 병해충 발견으로 반송 또는 폐기되

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 검역이나 통관 지연에 따른 비용 발생과 관세 

부담에 따른 비용상승 등의 문제가 있다.

－ 수입국 유통 단계에서는 국내 수출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저급

품 유통으로 국산 K-Food 이미지 훼손 또는 정상 수출제품의 적정 가격 수취 

곤란 등이 있으며, 현지 대형유통업체 입점의 어려움으로 수출시장 확대가 제

약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 해외시장 소비자 구매 단계에서는 국산 K-Food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지

도 부족으로 시장 확대 한계가 있으며 현재, 일부 가공식품을 제외한 우리나라 

K-Food는 교민 위주로 수출되는 한계를 가진다.

표 2-4. 수출 단계별 문제점과 지원 방안

구분 국내 해외시장

수출단계 생산 상품화 수출물류 통관 및 검역 수입유통 소비자 구매

장소/주체 농가 선별장 등 운송 수입국 세관 바이어 수입국 시장

문제점
저품질, 물량
확보, 협상력

바이어 요구 
반영 미흡

물류비, 적재
공간

검역, 관세
과당경쟁, 시

장교란
낮은 인지도, 
교민시장위주

해결 방향
R&D, 조직화, 

집단화
시설투자, 맞
춤형상품화

비용절감, 업
무협력

검역협상, 
FTA

평가제도, 규
모화, 현지유
통업체 입점

홍보 및 판촉
활동 확대

지원방안

R&D지원, 제
도개선, 특성
별 조직화, 수
출보험, 수출

금융

시설투자, 시
장정보 전달체
계, 시장 다변

화

수출물류 기반
시설, 현행제
도개선, 유가 

연동제

검역해제, 현
지검역, 등록
농약확대, 원
산지 증명발급

간소화

사후관리강화, 
과당경쟁방지, 
수출금융 및 

보험

해외판촉, 브
랜드 홍보, 홍
보지원강화, 
SNS활용, 현
지 유통망 연

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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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Food 수출 확대 방안

3.1. 한식홍보 확대

o 한류 열풍을 우리 농식품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 최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외국에서 한국식 치킨, 떡볶이, 김밥 등 한식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농식품부의 조사에 의하면 2024년 한식 취식 의향은 76.1%로 2023년 보다 

2.3%p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은 2024년 기준 `한국식 

치킨(13.8%)`, `김치(9.7%)`, `비빔밥(8.5%)`, `불고기(6.0%)`, `라면(5.1%)`의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 중에서 김치는 무, 배추, 파,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

과 직결되어 농업 생산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한류스타들이 김

치를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류스타들이 한국 농식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 농식품 수출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농식품 수출업체들도 외국인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표 3-1. 최선호 한식 메뉴 : 연도별 분석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1순위
한국식 치

킨
16.1

한국식 치
킨

16.2
한국식 치

킨
16.5

한국식 치
킨

13.8

2순위 김치 11.3 김치 12.5 라면 11.1 김치 9.7

3순위 비빔밥 10.7 비빔밥 12.2 김치 9.8 비빔밥 8.5

4순위 불고기 6.0 불고기 6.3 비빔밥 8.9 불고기 6.0

5순위 떡볶이 5.6
김치 볶음

밥
5.9 불고기 6.1 라면 5.1

6순위
삼겹살 구

이
4.9 떡볶이 5.1

김치 볶음
밥

4.1
삼겹살 구

이
4.6

7순위 잡채 4.4
삼겹살 구

이
4.8

삼겹살 구
이

4.0 떡볶이 4.3

주 : 응답자 수는 2021년 6,470명, 2022년 6,164명, 2023년 6,435명, 2024년 7,221명
자료 : 한식진흥원(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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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품산업을 첨단수출산업으로 육성

o 식품산업을 식량안보, 국가 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산

업)로 지정, 첨단식품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

¡ 식품산업이 첨단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상용화 및 지속 가능 생산체계 마

련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AI, 로봇 자동화, 합성생물학, 빅데이터 활용 및 R&D, 시제

품 생산 과정을 표준화·자동화·고속화 등 제조공정 혁신 도모가 필요하다.

¡ 또한, 미생물 기반의 신소재 및 식물성 단백질, 미생물 단백질 연구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R&D 집중 

투자도 필요하다.

¡ 아울러 자동화, 로봇 기술을 활용한 식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바이오 소재와 관련

된 생산설비의 고도화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3.3. 수출 유망 품목 발굴 

o 가공식품, 신선식품 모두 수출 품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규 수출 품목 발굴이 시급

¡ 수출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신규 유망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 각국별로 무역 및 식품안전 규제는 물론 소비자 기호, 수입 품목, 국내산 식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신규 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농가의 영세성, 경험부족 등으로 수출로 연결되지 않은 신규 품목 발굴을 

통한 한국 고유 수출 유망상품 육성이 필요하다.

¡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산 F-Food 및 식자재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 깻잎, 무, 배추와 같은 신선농산물 유망 품목 및 소스류, 유아식과 같은 가공식품 

유망 품목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요구르트·냉동식품·참외·애호박·녹차 등이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 식품 수출은 식품안전성과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극복하고 제품을 등록해야 하기

에 사전적 수출 대상국의 식품안전성 및 기타 규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극복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K-Food와 더불어 농기계, 스마트팜자재, 동물용 의약품, 농약 같은 농기자재 수

출 유망품도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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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출 현황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강화

o 신선과 가공식품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

¡ 신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자에서 생산·가공·유통·수출까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 대한 R&D를 확대해야 한다.

－ 종자의 경우 현지 기호에 맞고 생산성이 높으며 물류 과정에서도 상품성이 유지
되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 딸기의 경우 기존 매향을 대체할 새로운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매향은 경도가 높아 
유통기한은 높으나 저수량, 재배 고난이도 문제가 있다. 파프리카, 화훼 등은 국산품
종 개발이 필요하다.

－ 품종에 맞춘 재배기술을 지역별로 정교하게 개발·보급하고, 수경재배 기술의 현
장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 유통·물류 단계에서는 포장 개선, 선도 유지, 운송비 절감 등 실질 기술을 확보
해야 하며, 수입국별·제품별 규제기관과 승인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
다. 

－ 중국의 식품안전법,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대비해 글로벌 GAP과 같
은 안전성 확보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과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 요소 
차단 규범을 뜻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
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 과정 
중의 화학제, 중금속, 미생물에 대한 관리와 그 관리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

¡ 가공식품은 대상국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신선 원형보다는 가공 
형태로 수출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외국 소비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타 국가의 식재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
기 때문에 외국 소비자들에게 맞는 제형의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식품 조리방법이
나 활용 방법을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 예시로 들 수 있는 사례는 김치를 활용하여 만든 김치주스, 김치 파우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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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출 시장 다변화

o 미국·일본·중국에 편중된 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

¡ 현재는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 대상국가 편중되어 있어 수출 시장의 다변화

가 필요하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동 시장은 할랄 인증을 확보해 적극 진

출하고, 미국·유럽에서는 교민·아시안 채널을 넘어 주류 유통으로 진입해야 한다.

¡ 국가·시장별로 수출 결정요인과 기회·잠재·장애요인을 분석해 차별화된 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하고,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 식문화 관심 증가를 정량·정

성으로 평가해 마케팅에 반영해야 한다. 

－ 국가별 수출시장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수출 증대 노력 필요하며, 특히, 한류 확

산으로 인해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류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차별화된 시장 개척 및 확대 노력 필요하다.

3.6. 수출 업체 정비 및 통합

o 수출업체 정비 및 통합 추진이 필요

¡ 현재는 영세 수출업체의 난립으로 한정된 바이어를 두고 과당경쟁이 발생하므로, 통

합과 규모화를 통해 제 살 깎아 먹기식의 경쟁을 줄여야 한다.

¡ 정부는 K-머쉬 등 16개 품목에서 통합수출조직을 육성 중이나 성과는 제한적이다. 

－ 이를 위해 뉴질랜드의 독점 키위 수출회사 Zespri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돌(Dole), 델몬트(Del Monte)와 같은 세계적인 K-Food 브랜드 

육성도 필요하다.

¡ 뉴질랜드 제스프리는 1997년 설립된 뉴질랜드의 독점 키위 수출회사로 세계 키

위시장의 20%를 점유하며 전세계 6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 제스프리는 주주가 전부 농민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이며 제스프리 외 타 

수출업자 및 대규모 재배업자의 직접적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 국내 유통의 경우도 소매유통단계 이전까지 제스프리가 전담하고 있다. 1개의 

본사와 세계 각국에 11개의 지사에서 230명의 직원 채용하고 있다. 

－ 뉴질랜드 키위 농가들은 통합 조직인 제스프리로만 수출하였기에 기술혁신, 수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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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강화, 높은 가격 수취 가능해졌다. 과거 수출업체가 난립하여 자기들끼리 과당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대상국에서도 단일 수출 조직으로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침으로  ‘제스프리’ 브랜드 이미지 강화할 수 있었다. 

3.7. 정부 수출지원제도의 효율화

o 정부의 K-Food 수출 확대 지원제도의 효율화가 필요

¡ 정부는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중복지원과 기관 간 중복 추진 문

제가 있어 컨트롤타워를 통해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K-Food 수출 촉진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수출 초보부터 실적 보유 기업까지)

와 품목 특성(신선·가공 등)에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현재 KOTRA·aT·지자체 등으로 흩어진 사업의 총괄관리가 필요하고, 각 기관

들의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고 기업별로 최적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이 필요하다. 

3.8. 신선식품 수출 전문 조직 육성

o 국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전문조직의 육성이 필요

¡ 신선 농수산물의 경우 수출이 국내 시장 상황과 연계되어 국내시장 상황이 좋으면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시장이 좋지 않으면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불안정

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 신선식품 수출전문조직은 농가와 엄격한 계약을 통해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엄격

한 기준 하에 공동선별, 상품화하여 고품질 상품을 수출토록 해야 한다.

¡ 고품질의 안정적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전문조직과 농가가 단순한 계약

을 넘어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조직의 

전문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 특히 수출전문조직은 엄격한 계약 하에 국내산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량

을 수출하도록 하여 해외 바이어와 신뢰를 쌓는 등 장기적 수출 기반 구축을 추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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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내용

농식품수출정보(KATI)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농식품 수출정보 무료 제공

수출홍보사이트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매칭 및 온라인 거래 알선

수출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 및 시장 개척 지원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국가별 시장정보 제공 및 수출시장 개선 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교육 농식품 수출 전문인력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수출 통합조직 구축 및 품질·물류 경쟁력 강화

수출상품화 지원 상품 개발·판촉 지원으로 수출 확대

검역해소품목 지원 검역 조건 개선으로 신규시장 진입 지원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촉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수출 전용 생산단지 육성 및 전문인력 지원

안전성관리 위생·검사비 지원을 통한 수출 안전성 확보

선도유지제 지원 신선농산물 포장재 구입 등 선도 유지 지원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 브랜드 육성

해외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사업 해외 물류비 지원으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확보

수출보험지원 환변동·채권 회수 등 위험 대비 보험 지원으로 안정적 경영 보장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해외 인증·등록 획득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스마트 기술 활용으로 유통비 절감 및 신선도 유지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물류체계 구축으로 품질·신선도 유지 및 수출 확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① 종합박람회 참가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②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개별일반/개별단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수출 판로 확대

Global K-Food Fair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및 K-Food 인지도 제고

바이어 거래알선 ① K-Food+ 바이어 초청 수
출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로 거래 확대 및 수출 촉진

바이어 거래알선 ②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 지
원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으로 신규 수출 계약 유도

바이어 거래알선 ③ 온라인 바이어 알선사업
(BM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바이어 연결 및 거래 확대

해외 안테나숍 설치지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판매 거점 설치 지원

해외판촉행사 지원 해외 유통매장·온라인 판촉을 통한 농식품 홍보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시장다변화를 위한 수출선도기업 육성 수출 다변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 및 안정적 수출 기반 확보

온라인모바일마케팅 해외 온라인몰 입점·홍보 등 온라인 시장 확대 지원

K-콘텐츠 연계 한류마케팅 사업 한류 콘텐츠·PPL 등을 활용한 농식품 홍보 및 2차 마케팅 추진

한국 농식품(K-Food) 로고 ‘K-Food’ 공동 브랜드로 인지도 강화 및 해외 홍보 확대

한국 농식품 홍보관 해외 유통매장 내 한국 농식품 전용 홍보·판매 공간 운영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운영) 수출 홍보비·자재 구입비 등 지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시설) 해외 홍보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도모

표 3-2. 농식품부의 K-Food 수출지원 사업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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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출계약 안정화 프로그램 도입

o 국내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계약 안정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

¡ 신선 수출의 최대 불안요인인 국내 가격 변동에 대응하려면, 수출전문조직을 중

심으로 계약가격 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수출계약 안정화 프로그램 재원은 수출농가·전문조직·정부가 일정 비율로 출연해 기금화하고, 

정부 몫은 폐지된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전환해 충당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가격 급등 시 수출 계약 농가의 손해를 보전해 안정적으로 계약재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계약 지정채소 안정공급

사업’과‘계약채소 수입확보모델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정책은 농가의 수입을 일정부분 보장함으로 농가로 하여금 안심하고 계

약재배에 참여하게 하며,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

자이다.

표 3-3. 일본의 ‘계약 지정채소 공급사업’ , ‘계약채소 수입확보모델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계약 지정채소 
안정공급사업 등 안정공급 

촉진사업

① 가격하락형
 -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이 변동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생산자 에 대하여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② 출하조절형
 - 생산자가 계약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있게식부하는 경우 가격 하락 시에 계약 이외 
생산량의 출하조절을 행하는 경우 보전
③ 수량확보형
 - 생산자가 계약수량의 확보를 위해 시장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증가하는 비용을 보전

계약채소 수입확보모델 
사업

① 수입보전형
 - 생산자가 계약 체결시 예정되어 있는 수입(가격×수량)이 불가능한 경우 보전
② 출하촉진형
 - 생산자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시장이 아니라 계약된 채소를 출하하는 경우
③ 수량확보형
 - 중간사업자가 계약수량의 확보를 위해 시장 등으로부터 조달한 경우에 그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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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가공식품원료의 안정 조달 방안 모색

o 가공식품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

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

¡ 국산 원료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가공·수출업체들과 산

지 생산 농가 간의 계약생산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수출 가공식품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고 품질, 식품 안전

성 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료는 수출용 상품 제조용 원료에 한해 관세 인하 또는 환급 

확대를 통해 구매비용 부담 완화 및 역관세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

－ 해외 농업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가공·수출업체가 적극 추진

하여 원료 수입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식품가공 업체들의 원료 공동조달 및 디지털 기반 원료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 원료의 수입과 가공 단계에서 기업 간 공동구매 및 공동조달 플랫폼을 도입해, 단

가 인하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 원료의 가격·수입동향·기상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K-Food 원료 수급 

모니터링 플랫폼도 구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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